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엠바고 즉시 사용

황교안 총리, 서울 ­ 세종 영상으로 총리실 간부회의 주재

- “총리실 회의는 되도록 영상으로 진행하라” 지시 -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장․차관과 1급 실장들이 참석하는 총리실

간부회의를 서울-세종간 영상으로 진행했다. 황 총리는 앞으로 매일

열리는 간부회의를 비롯해 각종 총리실 회의를 되도록 영상으로

갖도록 하라고 지시했다.

ㅇ 황 총리는 영상회의에서 “매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진행

해서 업무가 효율화되도록 하라”면서 “총리실 회의는 물론이고

각종 정부 회의도 될 수 있으면 영상으로 갖도록 할 것”을 지시

했다.

ㅇ 이날 황 총리는 서울 청사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,

서울에 머무르던 간부들은 총리 집무실에서, 세종 청사에서 머무

르던 간부들은 세종청사내 영상회의실에서 각각 회의에 참석했다.

□ 간부회의는 그동안 대면회의 위주로 진행해 왔으며, 총리실 영상

회의가 활성화되면 간부들이 서울-세종을 오가면서 발생해온 업무

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. 황 총리의 지시에

따라 정부 부처 내에 영상으로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디지털 행정

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.



ㅇ 특히 지난해 12.21일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는 황 총리의 지시에

따라 처음으로 서울-세종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, 황 총리는 당

시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했다. 또 지난해 11.13일에는 세종청

사를 순시하면서 국회 및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장비를

점검하고 국회-정부 및 정부청사 사이의 영상회의를 활성화 방안

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.


